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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즈니 스튜디오는 동시대 관객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미체계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지향해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은 동시대의 주류적인 지배적 신화를 근간으로 하는 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는 단순한 미학적 현상이 아니라, 동시대의 문

화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들의 젠더 정체성

은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반

영한 성 역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Abstract] 

The Disney Studios have been aiming at the animation storytelling of the signification system that the contemporary audience 
can universally accept. And it can be said that such storytelling is aesthetic expression based on the contemporary mainstream 
dominant mythology.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changes of the masculinity of male characters that are represented in the 
Disney feature animation Frozen are not just a simple aesthetic phenomenon but a strategy of animation storytelling that reflects 
the contemporary cultural and social trend. The gender identity of the male characters of Frozen is completely freed from the 
existing stereotypes about Disney feature animations, and it positively presents the changes of the gender roles that reflect the 
changes in social value and the need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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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종합예술의 특징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문화콘텐츠 산

업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경험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

하면, 관객이나 시청자가 애니메이션 작품을 경험하기 이전에

는 작품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감성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조 산업 분

야의 제품과 달리 상대적으로 표준화와 수요 예측이 어려운 애

니메이션 작품은 성공에 따른 고수익만큼이나 실패 위험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

는 과정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

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가는 캐릭터의 디자인과 

움직임에 대한 미학적 시도와 변화의 모색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디즈니 스튜디오는 작품에 대한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현상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흥행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시대 관객이 보편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의미체계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지향하고 있

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그러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은 동시대의 지배적 신화를 근간으로 하는 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

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masculinity) 변화

는 단순한 미학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대의 문화사회적 

흐름 속에 나타나는 젠더 정체성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애니

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
중은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이 반영된 디즈니 

스튜디오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나 욕

망을 충족시키며, 관객으로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성

적 충성도를 높여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니메이

션 스토리텔링의 의미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애니메이

션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는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

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남성 캐릭터가 표방하는 젠더 정체성

의 변화를 캐릭터 간의 관계와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따른 디즈니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폭넓은 이해

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이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 소통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을 살펴보

는 것이기도 하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관한 젠더 담론의 대

상은 디즈니 스튜디오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 공주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 이후부터 최근에 이

르기까지 주로 이데올로기, 인종, 지역 등의 관점에서 캐릭터들

의 성역할 고착화 현상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성역할에 관한 

문화사회적 인식 변화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

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

메이션에는 그와 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목할 만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산출되고 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디즈

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의 성역할 고착화가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법론적으로 먼저 남성

성에 관한 문헌연구를 선행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를 토대로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을 젠더 정체성의 변화와 구조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남성 집단 내에는 다른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다 남성

적이거나 혹은 덜 남성적인 다양한 남성성들(masculinities)이 

공존하고 있다. 여기서 남성성이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남

성성은 구조적 틀 안에서 수행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코넬(Robert W. 
Connell)은 남성 집단 내에 존재하는 남성성들의 구조적 관계

를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종속적 남성성

(subordinated masculinity), 공모적 남성성(complicit 
masculinity), 주변화된 남성성(marginalized masculinity)으로 구

분하여 접근하고 있다[2]. 이와 같은 코넬의 시각과 논의는 캐

릭터 간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젠더 역할의 구체적인 의미체계

가 형성되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

적 텍스트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드 프랭클린(Clyde W. Franklin)이 정리한 남

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보수적인 젠더 고정관념

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며,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

와 젠더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다[3]. 그
는 일반적 통념 속에서 나타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라는 시대적 관계 속에서 남성

과 여성의 특징적 요소들이 채워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4].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화사회적 영향 속에 남성 캐릭터의 남성

성과 여성 캐릭터의 여성성 변화가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때, 프랭클린의 논의 내용은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

화와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디즈니 스튜디오의 53번째 장

편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Frozen, 2013)>에 나타나는 남성 캐

릭터의 남성성 변화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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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겨울왕국>은  작품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엘사와 

안나 두 여성 캐릭터를 통해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젠더 표상을 애니메이션 스토리텔

링에서 보여주었다[5]. 그러므로 <겨울왕국>에서는 여성 캐릭

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가 획기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비례적

으로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또한 상대적인 큰 변화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겨울왕국>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

왕국>에서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에 대한 연구

에서는 남성 집단 내 구조적 관계와 보수적인 젠더 고정관념에 

대한 코넬과 프랭클린의 선행적인 논의가 중요한 이론적 배경

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작품 속 극 중 캐릭터들 간의 구조적 관

계에서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Ⅱ. 남성성에 관한 담론

2-1 남성성의 고정관념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어떤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

되는 표준화된 정신 표상, 과도하게 단순화된 견해, 편견적 태

도, 무비판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남녀라는 사회적 범주에 개인적 속성을 연결

시키는 추론관계의 구조적 집합체이며, 동시에 특정 사회집단

의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6].
특정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이상적인 남성성은 부정적인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다. 부정적인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육체와 정신의 측면에

서 이상적인 남성성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

대적으로 진정한 남성성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

근될 수 있는 주변적 남성 부류들에 대한 전형적이며 차별적인 

표현들은 이상적인 남성성을 강화시킨다는 정당성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성에 관한 부정적인 의미의 고정관

념은 현대적 남성성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7]. 
앞서 언급했듯이 코넬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최상위의 지배

적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지칭했으며, 백인 중산층 

이상의 이성애자 부류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사회집단 속에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

며 그것과 대립될 수 있는 비(非)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배제함

으로써 재확인되고 강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집단에 

존재하는 다양한 남성성들이 문화사회적 관계 속에 재배치되

면서 다른 유형의 남성성을 배제하고 특정의 남성성이 헤게모

니적 남성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8]. 이러한 논의는 현대 사회

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고정관념에 관한 구조적 관계와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남성성에 관한 고정관념

은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성성의 고

정관념은 계급, 문화, 연령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 결정될 수 있

으며 사회적 학습과 행위 규칙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구성된다. 그러므로 남성성의 고정관념은 사회적인 성(gender)
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9].    

2-2 남성성의 관계 구조

사회집단 속 남성성은 연대, 지배, 종속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위계질서가 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남성은 남성적이지만 어떤 남성은 상대적으로 덜 남성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남성

성은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행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남성다움(maleness)이라는 생물학적 개념과 다르게, 남성성은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젠더 정체성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

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성 집단의 구조적 관계를 헤게모니, 종
속, 공모, 주변화라는 주요 키워드로 접근하고 있는 코넬의 논

의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0].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시적이며 실제적인 권력을 통해 

남자들의 지배적 위치와 여성 종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반
면에, ‘종속적 남성성’은 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부류의 남성 집단을 의미한다. 헤게모니는 사회 전체

의 문화적 지배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 집단들 

사이의 지배와 종속에 관한 구체적인 젠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젠더 관계의 가장 중요한 상

태는 이성애 남성의 지배와 동성애 남성의 종속이다. 즉, 헤게

모니와 관련해서 논의한 두 남성성은 힘의 소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일부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헤게모니적 남성

성의 패턴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남자는 소수인 반면에 공모적 

남성성은 다수의 남성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남성들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전반적인 여성 종속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된 남성성’은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주변화는 지배 

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

다. 특히, 다인종 사회의 경우 소수 인종이 이 범주의 남성성에 

포함될 수 있다. 인종 관계는 남성성들 사이의 역학에서 필수적

인 부분이며,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흑인 남성성

들은 백인의 젠더 구성에 상징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헤게모니

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의 구분은 변화하는 관계 구조의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은 두 남성성의 성격 유

형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이론적 가치를 내포하기 위해서

는 관계 구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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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성성의 전형적 특징

남성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특권적 권력의 원천으로서 남성

성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접근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별(이하, 젠더로 표기)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문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인

성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그것은 젠더를 선천적으

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생물학적 성의 문화적 연장으로 보는 

것이다[13].

표 1.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인 특징

Table 1. Male and Female’s Stereotypic Traits

구분 특징 내용

남성성

     공격적                                    쉽게 상처받지 않는 감정
     독립적                                    모험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쉽게 결정을 내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대 울지 않는
     객관적인                                지도적인 행동
     자신감 있는                           지배적인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야심적인 
     능동적인                                논리적인
     사업에 능숙한                       세속적인
     경쟁적인                                직접적인
     세상사 이치를 아는
     작은 위기에 당황하지 않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공격적인 것에 거북해하지 않는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여성성

     
     강한 표현을 삼가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수다스런                                관습적인
     재치 있는                               조용한
     부드러운                                안전에 대한 강한 욕구
     타인의 감정을 아는              종교적인
     예술과 문학에 조예가 있는
     다정다감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표 1>과 같이 프랭클린은 근대라는 시대적 관계 속에 만들

어진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 특징들

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14]. 그러나 포스트

모던 페미니스트 버틀러(Butler)는 가부장적 권력이 성 이분법, 
이성애적 사고방식을 영속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성애와 동성

애 범주는 가변적이며 부정형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것

은 젠더 정체성이 수행적(performative)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주체는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15][16]. 
버틀러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랭클린이 기술한 남성성과 여성

성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성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동

시에 근대적 사고에 의한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성의 특징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수학

과 과학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과학이 사회를 지

배하게 된 근대사적 관계 속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시각적 관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

적 성에 기초하는 것으로써 젠더적인 특징을 이원화시켜 구분

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남

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사회적 환경 속에서 수행적으로 구성된 젠더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특정한 생

물학적 성이 곧 그 개인의 젠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

며, 성과 젠더 간의 관계가 한 개인에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17].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정리한 <표 1>의 내용은 연구 방법론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것은 본 연구를 통해 주로 다루고

자 하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살펴보

면 대부분의 캐릭터 디자인과 의미적 행위가  <표 1>의 내용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Fig. 1.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년에 발표된 디즈니 스튜디오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

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백설공주 캐릭터는 대표

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예쁘고 큰 눈, 수줍

음, 모성애가 넘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왕자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백설공주라는 여성 캐릭터는 우익적 

정치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가부장적 경향이 잘 반영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요소라고 

할 수 있다[18][19]. 백설공주와 마찬가지로 <신데렐라

(Cinderella, 1950)>에 등장하는 신데렐라 또한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극복하는 능동적 캐릭터가 아닌 여리고 착한 마음을 간

직한 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두 캐릭터는 순종적이며 수동적

인 모습과 여성스러움이 극대화된 몸짓으로 표현된다[20]. 그
리고 이러한 두 캐릭터들의 표현적 행위는 극 중 남성 캐릭터의 

그것과 대비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이분

법적 젠더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

은 디자인과 움직임에 있어서 전형화 된 의미체계를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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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것은 프랭클린이 기술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이분법적으로 구현된 미학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뮬란(Mulan, 1998)>에 등장하는 강인하며 영웅적인 여성 캐

릭터와 같이 시대적인 요구와 문화사회적 영향에 따라 캐릭터

들에서 보이는 이분법적인 젠더 정체성의 전형성은 점차 변화

를 거듭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버틀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작

품 속 캐릭터들 간의 이성애적 범주가 가변적이며 부정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전형적  특징과 부

합하는  <표 1>의 내용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토대적인 기준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이 출현했던 시기는 

20세기 초다. 산업사회 초기였던 당시 시대적으로 요구됐던 남

성성의 특징은 여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남성다움의 일부로서 

공격성과 용기를 갖춘 강한 남성이었다. 이러한 남성성의 특징

은 <표 1>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성성의 전형적인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초기 산업사회가 요구하던 남성다움은 1950
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여성 해

방 운동의 등장과 더불어 지배적인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여성 스스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고

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부

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21]. 
그것은  <표 1>의 내용을 통해 언급했던 산업초기 남성성의 특

징으로부터 점차 변화된 젠더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또한 그와 같은 시

대적 요구와 정서를 반영한 남성 캐릭터의 새로운 젠더 정체성

을 작품 속에 그려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전 세계 관객과의 

보편적 소통을 추구하는 그들의 애니메이션 전략이기도 했다. 

 
Ⅲ. <겨울왕국>: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분석

3-1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관점

앞서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통해 언급했듯이, 디즈

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근간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미학적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났다. 이들 작품은 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신화 구

현과 메시지 전달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러한 접근은 디

즈니 스튜디오 고유의 애니메이션 미학 기법을 통해 보다 효과

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캐릭터의 디자인과 움직임, 제스처, 
태도 등을 통해 프랭클린이 설명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

적 전형성이 잘 드러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들 캐릭터들은 당시 디즈니 스튜디오가 추구하였던 이데올로

기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으며, 함축적이기 보다는 외

시적인 의미작용을 통해 관객의 직관적인 이해와 수용을 가능

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성 변화

Table 2. The Changing of Femininity in Disney Animation

성격변화 여성캐릭터 여성상 제작연도

순종적,

객체적

↓

능동적,

주체적

백설 공주 완전 순종형 1937

신데렐라 부분 순종형 1950

오로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불만 순종형 1959

에리얼
(인어공주) 반항 가출형 1989

벨
(미녀와 야수)

침착한 
평강공주형

1992

쟈스민
(알라딘) 능동적 내조형 1993

포카혼타스
반민족적 

애정추구형
1995

에스메랄다
(노틀담의 꼽추)

헌신적 
집시여전사형

1996

뮬란 잔다르크형 1998

티아나
(공주와 개구리) 현실적 자립형 2010

라푼젤
자아 탐구적 

가출형
2011

안나
(겨울왕국) 긍정적 자립형 2013

엘사
(겨울왕국)

자아 실현적 
가출형

2013

 <표 2>에서와 같이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

의 여성 캐릭터는 이분법적 가치관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

화가 반영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의 고착화와 정형화가 유

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커

지고 여성에 대한 시대적 정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여성 캐릭터

의 젠더 정체성 또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졌다[22]. 
실제로, 디즈니 스튜디오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1989)>를 기점으로 다원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데올

로기적 수용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다.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 1991)>, <알라딘(Aladdin, 1992)>, <포카

혼타스(Pocahontas, 1995)>, <뮬란>에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은 그와 같은 변화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젠더 정체성에서 탈피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과거

의 수동적 여성 캐릭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되

는 반면에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남

성 캐릭터는 보다 섬세하고 탈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묘사됐다[23].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작품에서는 남성 중심의 헤게

모니가 스토리텔링의 중심적인 방향이었으나, 점차 남성과 여

성이 대등하게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남성 캐릭터의 헤게모니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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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해져가고 마침내 <겨울 왕국>에서는 남성 캐릭터들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애니메이션 스토리

텔링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림 2.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

Fig. 2. Elsa and Anna in Frozen

<겨울왕국>의 두 여성 주인공 캐릭터 엘사(Elsa)와 안나

(Anna)의 젠더 표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시대정신과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체계를 구현한 것이다. 이들 캐릭터는 자매애

(sisterhood)적 연대감과 조력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 가며 남성 

캐릭터들을 포함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능가하고 

지배하는 성취욕과 자신감을 보여준다[24]. 특히, 엘사와 안나

는 생물학적 여성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섹슈얼리티(sexuality)
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남성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적이며 능동적인 실천적 행위를 보여준다.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엘사와 안나의 헤게모니적 젠더 정

체성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젠더가 절대적으로 동일하지 않

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은 자신의 생물

학적 성 정체성을 고려하여 행동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형화되고 부과되는 행동양식의 반복과 그로 인

한 수행적인 효과(performative effect)를 통해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25][2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니메

이션 스토리텔링에서 엘사와 안나가 보여주는 양성적 특징의 

통합성과 헤게모니적 지배력은 관객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

대적인 젠더 정체성의 특징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는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헤게모니

적 남성성의 부재에 대한 적절한 이유와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3-2 종속적 남성성의 관점

헤게모니 중심의 남성 집단에서는 지배와 종속에 관한 젠더 

관계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의 동성애 남성은 문화사회적

으로 이성애 남성에게 종속되며, 더 나아가 동성애 남성은 헤게

모니적 남성성에서 상징적으로 추방된 모든 것의 젠더 표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남성만이 종속적 남성성의 유일한 

집단은 아니며, 이성애 남성 집단 내에서도 일부 남성들은 이성

애적 남성성의 기준에서 벗어나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
자 같은 남자(sissy)’ 등과 같이 이들을 향한 다양한 어휘들을 살

펴보면 동성애적 여성성에 대한 비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 또한 헤게모

니적 남성성의 지배에 대한 종속적 남성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27]. 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하여 <겨울왕국>에서 산 속 

작은 가게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오큰(Oaken) 캐릭터는 적절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림 3. <겨울왕국>의 오큰

Fig. 3. Oaken in Frozen

오큰은 전형적인 남성다운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대방을 응시하며 미소를 짓거나 여성다움이 

극대화된 손동작 등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오큰의 몸짓

은 그의 외형적 특징과는 상반되게 여성적 청순함을 배가시키

기에 충분하며, 스토리텔링 과정 속에서 여성성이 강조된 캐릭

터성을 강화시킨다[28]. 특히, 오큰이 사우나 안에 있는 근육질

의 남자와 네 명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가족이라고 부르는 장

면은 오큰이라는 캐릭터의 의미체계를 동성애적 특징과 연결

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큰 캐릭터에 관한 이와 같은 관점의 논

의는 여전히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오큰이 보여주는 동성애적 

특징에 대해서는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9].
오큰의 외형적인 모습은 분명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보여

주는 생물학적 기반의 전형적인 남성성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성애적 특징은 극 중 캐릭터들 사이에 존

재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속에서 오큰이라는 캐릭터를 종속

적 위치에 머물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종

속적 남성성은 동성 내에서의 지배 및 종속 관계에서만 비롯되

는 것이 아니다. 오큰 캐릭터의 종속적 남성성은 작품 전반에 

걸쳐 헤게모니적 위치에 있는 엘사와 안나라는 여성 캐릭터들

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은 디즈니 스튜디오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젠더 정체성의 흐름을 캐릭터들 사이의 지배와 종

속이라는 관계 구조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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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모적 남성성의 관점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성의 관계 구조 속에서 다수의 남성들

이 해당하는 공모적 남성성은 소수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부터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공모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남성들

은 가부장적 시각에서 여성을 지배하고자 한다[30]. 그러나 <겨

울왕국>에서 나타나는 공모적 남성성은 코넬이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4. <겨울왕국>의 한스 왕자

Fig. 4. Prince Hans in Frozen

그림 5. <겨울왕국>의 위즐턴 공작

Fig. 5. Duke of Weselton in Frozen

먼저, 동성이 아닌 이성과의 관계 구조 속에서 공모적 남성

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즉, 헤게모니적 여성성을 갖고 있는 

엘사와 안나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점과 공모적 남성성에 해

당하는 남성 캐릭터들이 소수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앞서 헤게

모니적 남성성에 관한 분석적 논의에서와 같이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구분 없이 공모적 남성성에 있어서도 양성의 통합적 접

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겨울왕국 아렌델과 인접해 있는 위즐턴 왕국의 위즐턴

(Weselton) 공작과 남쪽 어느 섬나라의 왕자 한스(Hans)는 <겨

울왕국>에서 공모적 남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남성 캐릭터

들이다. 이 두 캐릭터는 남성 고유의 전형적이며 보편적인 모습

과 몸짓을 통해 계급에 따른 우월함과 자신감, 품위를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 사회경제학적 위치는 남성의 자아감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상위에 존재하

는 사회구조를 통해 구성된다[3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스 

왕자와 위즐턴 백작은 아렌델 왕국을 지배하는 최상위층은 아

니지만, 엘사와 안나라는 헤게모니적 캐릭터로부터 계급적 관

점의 혜택을 받으며 타 계층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다. 
그리고 공모적 남성성의 한스 왕자와 위즐턴 공작 두 캐릭터

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각자의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

해 엘사와 안나의 헤게모니적 위치를 빼앗기 위한 모략적이며 

공격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실천한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 과

정 속에서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 간의 관계와 갈등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며 관객에게 흥미로운 극적 재미

를 선사한다. 이러한 점은 전 세계 애니메이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의미체계가 갖는 소통적 특징

이자 애니메이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3-4 주변화된 남성성의 관점

주변화된 남성성은 기본적으로 남성 집단 내에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의 관계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변화된 남성성은 지배 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두 남성성의 구분은 변화하는 관

계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동시에 두 집단의 성격 유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32].
남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논쟁의 여지없이 의미적으로 남성

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남자다운 자세와 신념, 행동 등 

총체적인 시각의 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대적인 중대한 변

화는 그와 같은 남성성이 더 이상 여성을 지배하는 당위성을 강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변화는 여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를 떠나서 그들이 보

여주는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33]. 
그리고 그것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통념적 관계 구조의 변

화이며,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더 정체성의 새로

운 구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6. <겨울왕국>의 크리스토프

Fig. 6. Kristoff in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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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겨울왕국>의 안나와 올라프

Fig. 7. Anna and Olaf in Frozen

실제로, <겨울왕국>의 두 여성 캐릭터 엘사와 안나는 기존

의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소극적

이며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보다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변화된 

여성상으로 그려진다[34]. 그러한 모습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것은 여성과 남

성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젠더 정체성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엘사와 안나 두 여성 캐릭터들

은 극 전반에 걸쳐 조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캐릭터들과

의 관계 구조를 통해 그녀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적 여성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안나는 북쪽 산으로 엘사를 찾으러 

가는 여정 속에서 얼음장수 크리스토프(Kristoff), 눈사람 캐릭

터 올라프(Olaf), 크리스토프의 순록 스벤(Sven)과 같은 캐릭터

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조력적인 역할의 캐릭터들은 기존 디즈

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었던 남성 영웅 중심의 실천적

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에, 극 전반에 걸

쳐 엘사와 안나에게 헤게모니적 권위를 부여하는 피지배적 특

징의 젠더 정체성을 보여준다[35]. 
엘사와 안나에 대한 조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 캐릭터들 

중 크리스토프는 외형적으로 전형적인 남성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 중에서 안나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뿐,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주도적인 남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작품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크리스토프는 자신과 같이 

어린 순록 스벤과 함께 작은 썰매에 얼음조각을 싣고 어른들을 

힘겹게 따라간다. 이후 성인으로 성장한 그의 모습도 기존 디즈

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요 남성 캐릭터들과는 달리 어수룩하

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사회성이 부족한 캐릭터로 묘사된다. 
크리스토프는 실제로 안나와 함께 엘사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서도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에서도 과감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 안나를 구하기보다는 오히

려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작품 속 

안나와 크리스토프 사이에 존재하는 젠더 정체성의 관계 구조

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크리스토프는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

는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들과 같이 따뜻하고 소박한 성품을 갖

고 있으며, 안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역할

을 극 전반에 걸쳐 수행한다[36]. 크리스토프의 이러한 극적 행

위는 극 전개 상황에 따라서 안나와의 관계 구조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화시키며 극 후반부에는 동등한 지배 구조 속에서 자

신의 역할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기

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철저히 무너뜨

리는 것으로 젠더 정체성에 관한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발전은 항상 새로운 실험적 시

도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착화된 애니메이션 스

토리텔링 기법만을 고집하며 사라져간 수많은 애니메이션 스

튜디오들과는 차별된 것이다. 즉, 디즈니 스튜디오는 자신들의 

애니메이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캐릭터들을 단순한 영감에 

의해 그려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

를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겨울왕국>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연구는 디즈

니 스튜디오의 그러한 시도와 노력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기존 디즈니 장

편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었던 캐릭터들과 차별되는 젠더 정

체성과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성 역할의 고정관념

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 캐릭터들의 새로

운 젠더 정체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즈니 스튜디

오는 새로운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화사회적 가능성을 <겨울왕

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세계 속에 구현한 것이며, 그것은 곧 동

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는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의 무한한 미학적 잠재력을 과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

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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